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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 로봇산업 조사단 파견

“가성비 좋은 스마트공장, 여기서 배워가세요”

“연구개발부터 마케팅까지
  의료기기 인재 양성한다”

내 성 골다공증 환  파

르게 늘  있다. 령 인  증

는 데다 폐  후 성호르몬이 

줄면  질환 위험이 커 기 때문이

다. 의료진은 비 민D 합성을 위

해 매일 일정 간은 볕을 쫴  

한다  설명 다.

3일 민건 험공단에 따르

면 골다공증으  내 병원을 

은 환 는 북웍부북년 79만확웍확명에  

난해 8확만확97확명으  8.3형 늘었

다. 성별  면 남성은 같은 기간 확

만7웍웍웍명에  확만3웍웍웍명으  확.화형 

줄었 만 성은 73만화웍웍웍명에  

8웍만북웍웍웍명으  9.3형 증 다. 

남녀 두 확웍대 이상 환  히 

늘었다. 이수진 민건 험 일산

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6확세 이

상 인  부화형를 넘는 령사  

들면  환  증 다 며 

 사  관 이 진 것  환

 늘 난 원인 이  다.

  이 현  기자  bluesky@hankyung.com 

내 기 이 베 남 봇산 에  

투  기 를 얻을 수 있는 사  

열린다.

한· 세안센터(사무총장 김

선)는 는 6일 터 9일까  베

남 이에 봇산  관련 투  

및 장 사단을 파견한다  3일 

다.

이 프 그램에 참 면 산

찰을 통해 베 남 봇산 의 

전 현황을 파  투  기 를 

얻을 수 있다. 6일과 7일에는 베

남 최대 기술집  산 단  호

이테크파크와 베 남 동

협 , 산  동  관련 현  체 

등을 방문한다. 착O찾RA 이무

관, 현  한인 기 인 등과의 간

담 를 통해 현  비즈니스 환  

정  교류할 예정이다.

8일에는 이 롯데호텔에  

한·베 남 봇산  투 포 을 

열  베 남 과 기술 와 동

협  베 남 정 의 투 치 정

책과  투  프  등을 

한다. 김 선 사무총장을 비롯

해 응 옌촨 베 남 동 협  

장(전 과 기술  장관), 이혁주 베

남 대사 등이 참 할 예정이다.

김 사무총장은  산 용 봇 등 

동 분 는 북웍부부~북웍북웍년 베 남 

기술 전 전략 에  쟁

 를 위한 중  분  선정되

는 등 투  다  설명

다. 조아란  기자  archo@hankyung.com 

상 계 한 를 는 데 부웍

분이면 충분 다. 절단기  크

릴판을 르  바일 봇이 

공기  실 날랐다. 공기에 는 

크릴을 계 몸체와 침대 크

기  공한 뒤 미리 된 글  

교 은 사람을, 사람은 세상을을 

다. 립 단계  옮 진 반

품에는 협 봇이 계를 끼

었다. 기 안산 중 기 진흥공

단 중 기 연수원에 있는 스마

공장 배움터 스 스퀘 의 풍

이다.

스 스퀘 는 화  산 혁명에 

대비해 스마 공장 을 계

 있는 중 기 을 위한 실습 

교 장이다. 난 부일 문을 열었다. 

연수원 실습동에 연면  336㎡  

성 다. 장비 스템(독P창), 협

봇, 공기기(M독찾), 이송 봇, 

검사장비 등을 췄   공정의 생

산량과 불량률 등을 실 간으  볼 

수 있  스마 공장 스템을 이해

는 데 움을 준다.

이 공간은 중 기  현장의 눈

이에 춰 꾸며진 것이 징이

다. 든 공정이 동 됐 만 기

계 및 스템 설치 비용을 합쳐 부웍

원밖에 들  않았다. 이명선 

중 기 연수원 장은 난 부웍

월3웍일 터 매주 북웍~북확명의 중

기  사장을 대상으  교 을 

는데 연매출 부웍웍 ~북웍웍 원 안팎

인  등 뿌리산  관련 기 들

이 긍정 인 반응을 다 며 

 전 과정에 값비싼 최첨단 장비

를 들  않  공정 혁신 

이디 를 얻을 수 있  만  

았다  설명 다.

내년에는 상 계 의 별 

공정을 체험해볼 수 있는 미니 실

습키 를 할 예정이다. 스마

공장 전체 생산체계를 기에

는 담이 커 일  인만 동

는 기 이 별 공정 기기를 살

펴볼 수 있  기 위해 다.

중 기  취  예정 , 재

를 위한 교 프 그램  굴 중

이다. 스마 공장의 념과 필요성

을 이해 키기 위해 다. 이를 위

해 중 기 연수원은 성 교 

등과 무협 (MOU)을 진 중이

다. 주현 중 벤처기  기술인

재정책관은 중 기 에 스마 공

장이 안정 으  정 기 위해선 

관련 분  수 인 을 해  

한다   말 다.

 안산=조아란  기자  archo@hankyung.com 

남세브란스병원이 내년 3월

터 의료기기산  융합인재를 양

성 기 위한 대 원 교 을 

한다. 연세대 의과대   병원

이 만 전담 교 과 이 던 

남세브란스병원이 연   

등을 위한 판을 마련 다는 분

이다.

성  연세대 의료기기산

과 주 교수( 남세브란스병원 신

외과 교수·사진)는 3일 내년 의

료기기산  성 대 원 을 

앞두  신 생 집을 끝냈다  

말 다. 남세브란스병원에 위

를 주는 전담 사과정이 생긴 것

은 이번이 처음이다. 

그는 성 대 원을 전

문대 원(M도A) 같은 의료기기산

전문대 원으  키 는 것이 

표 며 의료기기 분  최

(독EO) 면 누 나 거쳐 는 사

관 교  만들겠다  포 를 

다.

의료기기 산 분  

용 인 은 해 화만확웍웍웍

 명이 만 북웍북웍년 7만

 명으  부.6배  늘

날 전 이다. 만 기

들 이  연

(R탁D), 상, 

인허 ,  

및 품질관리, 마케팅 등 든 

을 루 는 인재를 기란 

늘의 별따기다. 이를 한꺼번에 

르치는 교 기관이 물기 때

문이다. 

연세대 의대와 대는 난달 

말 건 와 한 건산 진

흥원이 선정 는 ·의료기기

산  성 대 원으  정됐

다. 남세브란스병원은 이 중 의

료기기분  교 과정을 맡게 됐

다. 3년간 매년 북웍명의 사과정 신

생 교 을 원 는다.

연세대 의대는 성 대 원 교

수진을 의료기기 사 출신 전문  

등으  꾸리  생과 의료진 간 

크  충할 계 이다. 이

를 통해 의료기기 이 늘 날 

것으  기대 다. 남세브란스병

원이 있는 울 동은 

 많이 거주 는  중 한 곳

이다. 병원에 는 층 환

들의 이디 나 요 사항을 바탕

으  기기를 면 치 

상품을 내 을 수 있을 것으  내

다봤다.

  교수는   품  이디  

많은 의사와 전주기 교 을 은 

인 이 러 면 큰 성과를 

낼 수 있을 것 이 며 상현실

(VR) 봇 등 빠르게 전 는 

기술을 반 기 위해 매년 교

 프 그램을 선 겠다

 다.  이 현  기자  

 bluesky@hankyung.com 

여성 골다공증 환  급증

운동·햇볕이 보약

한·아세안센터북 6~9일까지

안산 중소기 연수원에 

넥스트스퀘어  1일 개소

강남세브란스병원

의료기기 교육과정 시 벤처기  미래엔에스는 위치 기

반 관  플랫폼을 는 사

다. 와 마처  니터 수

  폐쇄 찾V(독독찾V) 

상을 주 며 긴  상황에 대처

는 안 관  플랫폼 테 스

 주  품이다. 리 정 를 

해 사용  원 는 위치의 

독독찾V 면을 바  불러  수 있

 한 것이 징이다. 김  미

래엔에스 대표는 관 의 생명은 

이밍 이 며 위치 정 를 

용  스템을 최 해 원

는 곳의 상을 바  살필 수 있는 

장 이 되면  전  3웍  

방 치단체에 테 스를 공

다  말 다.

○빠르고 편리한 관제 플랫폼
남 원 는 내에 설치한 부웍웍웍

  독독찾V 상을 관 는 데 

테 스를 쓰  있다. 울산  김

포  등 체는 물론 한 수출

은 , 량진수산 장 등  테

스 사다. 김 대표는 요즘 

독독찾V는 질이 초 질(HD)

이  상을 처리할 때 웨

에 걸리는   않다 며 

 한 압  기술  처리 

를  질 상 러 를 

동 에 거나  틀  바

 재생되  한 것이 인기 비결

이  설명 다.

그는 위치 기반 관 의 장  

다. 김 대표는 기존 관  플

랫폼으론  주 장에  문 를 

일으키  간 량을 으 면 

반나절 까이 걸리 만 테 스

를 쓰면 3웍분  안 걸린다  다.

건물 설계 를 바탕으  한 

체 에 독독찾V 위치  돼 

있  주 량 에 있는 독독찾V

를 누르기만 면 바  상을 볼 

수 있 다. 김 대표는 기존 관  

스템은 윈  탐 기에  원 는 

파일을 으 면 폴  이곳 곳을 

돌 다니며  내용을 검 해  

한다  다.

○매출 30% R&D에 재투자
미래엔에스는 L육 독N창에  위치 

기반 기술  프 웨 를 

던 팀이 분사해 세운 사다. 북웍부부

년 설립한 뒤 외 리 정 만 이

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내 은 뒤 

북웍부확년 테 스를 출 다. 

외 리 정 뿐 니  건물의 

체 면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

론 독독찾V 외에  재 기 등 다

양한 센 를 합할 수 있는 플랫

폼으  완성 를 다. 미래엔

에스는 난 6월 달청에  수

품 정 증 를 았다. 이를 계

기  내 마케팅을 할 계

이다.

년 터는 수출  다. 

난해 페루 장에 진출해  6월 

플랫폼 공 을 마쳤다. 8월 터는 

스에 공 을 해 이달 

 을 마무리할 예정이다. 내

년 초에는 미 에 사를 세  

미 장에  진출할 계 이다.

김 대표는  편리   빠

른 스템을 기 위해 매출

의 3웍형를 연 (R탁D)에 투

 있다  다. 이 분에 

페루 스 등 통신 이 한 처

 잘 춰져 있  않은 나 에

 질 상을 바  처리할 수 

있는 기술 을 다는 설명이

다. 해 8웍 원의 매출을 린 미

래엔에스는 해외 수주 등에 힘

 내년에는 부확웍 원 이상의 매출

을 표   있다.

 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미래엔에스  스마트 보안관제 시스템‘테라웍스’

“찾는 데  반나절 걸리던 도주차량 30분이면 충분”

CCTV에 위치 정보 입혀

1000개 영상 하 이 확인

전국 30여 지 체에 공급

내년 초 미시장 진출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
메일(jkim@hankyung.com)
로 신청 습니다. 한국경제신
문 홈페이 (event.hankyung.
com)를 참조하세요.
○시식월 으뜸중기 제품 △미래
엔에스-스 트 보안관제 스
템 라웍스 △우주 -국내 최
초 양모신  르무통 △벤체-방
충망 부착형 빗물 이 레인스
탑 △세종몰-분필&종이칠판 
세트 

김유  미래엔에스 대표가 서울 당산동 본사에서 위치 기반 관제 플랫폼인 라웍
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.   이우상  기자

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  이사장(앞줄 가운데) 등이 난 시일 스 트공장배움터 넥
스트스퀘어 개소 에서 원의 설명을 듣고 있다.  중소기업진흥공   제공 


